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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외 국외 자율연수 개요

1. 연수주제 : 여행을 떠나자, 캐나다 서부의 인문,자연
2. 연 수 국 : 캐나다
3. 연수일정 : 2016년 8월 1일~ 8월 16 일 (16일간)
4. 연수 중 방문지
밴쿠버, 버논, 에드먼턴, 재스퍼국립공원, 밴프 국립공원
5. 주요활동
캐나다 서부 지역을 방문하여 캐나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캐나다의 국립공원 

캠핑 자료를 수집, 정리.
6. 연수의 효과
* 캐나다 배낭여행 정보 정리
* 로키 산맥 인근 국립공원 캠핑 길라잡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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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밴쿠버 대중 교통 이용하기

밴쿠버의 대중교통은 버스, 스카이트레인, SeaBus의 3종류이며 전철역 자판기에서 교통

카드(컴패스카드, 컴패스티켓)을 구입하면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버스에서 현금으로 직접 티켓을 구입할 수 있지만 동전만 사용 가능, 잔돈 

환급 안되며 버스로만 환승 가능합니다.  만일 전철이나 시버스를 이용할 때는 새 컴패스

티켓을 구입해야 합니다.

컴패스 카드, 컴패스 티켓

￭ 컴패스 카드 구입

컴패스 카드는 충전식 교통카드입니다. 전철역의 자판기나 런던드럭스에서 디파짓 개념

으로 $6을 포함하여 새 카드를 구입하거나 충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 환불은 스카이트레인 스타디움-차이나타운역의 Compass Customer Service 

Centre에서 가능한데 (평일 5시까지 근무. ☎ 604.398.2042) 일일이 찾아가서 환불받아야 

하므로 불편하긴 합니다. 충전금액이 모자랄 때도 승차할 수 있지만 이 때는 디파짓인 $6에

서 차감됩니다. 

※ 공항권인 밴쿠버공항, Sea Island, Templeton 역에서 카드를 구입하거나 티켓을 사는 

경우 $5의 특별 공항 요금이 표 값에 추가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 공항은 2존이므로 기

본 요금이 $4지만 공항에서 구입하면 $9. 시내에서 공항으로 갈 때는 보통 요금과 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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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이용 한도

전철과 시버스는 역에 들어가고 나올 때 카드를 탭하며 (나올 때 탭 하지 않으면 3존 요

금이 적용됨.) 버스는 승차할 때만 탭 하여 이용합니다.  버스는 모든 구간이 1존 요금이기 

때문에 하차할 때 탭 하지 않습니다. 

최초 카드를 탭하고 90분간 모든 교통수단을 승차할 수 있으며 전철과 시버스를 마지막

으로 이용한다면 120분 이내 역에서 탭하고 나오면 1회 사용으로 인정합니다.

(버스의 경우 구간을 나누는 방법을 찾지 못해 모든 구간을 1존으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

로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밴쿠버 대중교통 홈페이지에서 변화되는 정책을 알

아보고 이용하면 되겠군요.)

￭ 존Zone 요금

◀ 밴쿠버 대중교통 존 안내
※ 평일 18:30 이후와 주말, 공휴
일은 전철, 시버스 모두 전 구간 1
존 요금임.

밴쿠버 광역시를 3개 존으로 나

누어 요금이 달라지는데 주로 여

행자들은 1~2존을 활용하게 됩니

다.  평일 오후 6:30분까지 적용하

며, 버스는 전구간이 1존 요금입니

다. 1존은 밴쿠버 광역시 중 밴쿠

버 지역에 해당하며 2존은 북 밴쿠

버, 버나비, 리치몬드, 뉴웨스트민

스터 지역입니다.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인 워터프론트-차이나타운, 워터프론트-예일타운 권은 걸어서도 이

동이 가능할 만큼 작고 번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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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존 : $2.75 (할인요금 $1.75) , 2존 : $4 (할인은 $2.75), 3존 : $5.5 (할인요금 $3.75)

￭ 노선과 시간

ezRide Vancouver 앱을 사용하면, 출발정류장과 도착 정류장을 지정하면 편리하게 대중

교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비록 시간은 정확히 맞지는 않

지만 노선은 정확합니다. 경로상의 정류장이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구글맵을 이용하면 교통수단, 도착시간은 정확하지만 경로상 정류장은 표시되지 않기 때

문에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외에 대중교통홈페이지 트랜스링크에서 제공하는 다음 버

스 시간 모바일 페이지 (http://nb.translink.ca/) 도 있고 스마트폰의 GPS와 연동도 가능합

니다.

  

ezRide Vancouver 앱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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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스카이트레인 노선도

￭ 버스에서 내릴 때

정류장이 다가오면 버스에서 안내방송을 하거나 버스 앞쪽 전광판에 정류장이 안내됩니

다. 내릴 정류장이 다가 오면 창문쪽 줄을 잡아당기면 전광판에 STOP표시가 되고 정류장

에 정차합니다. 

정류장에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버스 문에 달린 바를 터치하면 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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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에서의 이동권 문제해결

장애인과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이동권보장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먼 이야

기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을 ‘앞선’ 문화라고 하겠지요. 

밴쿠버 대중교통 홈페이지 TransLink에 자세히 소개된 이동권 부분 

(http://www.translink.ca/en/Rider-Guide/Pets-on-Transit.aspx) 을 클릭해 살펴 보면, 

라이더 가이드 항목에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대중 교통 안에서의 에티켓 안

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항목 안내, 애완동물과 함께 이동할 때의 안내 등등 대중교통 이용

자(‘라이더’라고 부름)의 권한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DSC-RX100|1/6sec|F/2.8|2016:08:11 19:32:51 대중교통 터널을 운행하는 자전거 거치 버스. 시애틀



2016 캐나다 8

DSC-RX100|1/250sec|F/1.8|2016:08:14 16:34:38 유모차가 오면 이렇게 된다. 밴쿠버

DSC-RX100|1/60sec|F/1.8|2016:08:14 16:35:01 엄마용 자리도 별도. 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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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RX100|1/160sec|F/5.0|2016:08:14 19:03:53 휠체어 탑승대가 내려온다. 밴쿠버

DSC-RX100|1/250sec|F/5.6|2016:08:14 19:04:01 휠체어 탑승대 준비 완료. 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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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RX100|1/250sec|F/2.0|2016:08:14 16:37:31 버스의 자전거 거치대. 밴쿠버

DSC-RX100|1/160sec|F/5.6|2016:08:14 19:11:04 자전거 거치하고 달리는 버스. 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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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사님도 어디 가셨는지 없네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살펴 보니, 기사님이 자전거 사용자의 자전거를 거치해 주러 버스 밖으

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자전거 거치하는 게 쉽지는 않기에. 기사님 혼자 힘들면 승객 중에

서도 누군가 도와 주려고 시도합니다.

유모차가 들어오려고 하면 유모차 공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뒷자리로 갑

니다.  자리는 접혀서 유모차가 놓일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휠체어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미 보도에 맞춰 기울어진 차에서 휠체어용 발판이 스르르 

나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들어오고,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서 버스가 출발 합니다.

유럽여행을 가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대중교통 안의 이런 시설들, 이런 태도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먼 이야기인가요.

아니, 우리나라를 말하기 앞서 나부터 인권이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 낮

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더욱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상상.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의 사

례로밖에 꿈꿀 수 없는 것일까요.

사회 시간, 정치 단원을 공부할 때 "내가 원하는 세상" 에 대해 아이들에게 질문했지만 옆 

나라에서 당연시되는 수영장마저 아이들은 꿈꿀 수 없었고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신기해 했습니다.

상상의 빈곤이 문제입니다. 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DSC-RX100|1/40sec|F/4.5|2016:08:13 07:35:08 인종 다양성과 소수자의 권리 보장 광고. 시애틀.



2016 캐나다 12

3. 캐너디안 로키 캠핑

[소 차례]

* 캐너디안 로키 캠핑 안내

* 캠프 사이트의 종류  (사설 캠핑장 - 국립 공원 캠핑장)

* 캠핑장 기본 준비물

* 국립공원 예약하기 ( 사이트 지정 - GCKey 생성 (캐나다 정부 사이트 가입) 

개인정보 입력 - 지불정보 입력)

* 캠핑장 이용  ( 국립공원 입장료 - 장보기와 주유하기)

캐너디안 록키의 하이라이트는 재스퍼부터 아이스필드도로를 따라 밴프까지 이어지는 풍
광이라고 합니다.  록키(바위의)라는 이름대로 거대한 기암들이 펼쳐지고 빙하와 호수가 함
께 만드는 환상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마 자동차를 타고 편히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풍경
이 아닐까요.

DSC-RX100|1/200sec|F/11.0|2016:08:07 15:44:20 ▲ 밴프-재스퍼간 아이스필드웨이의 Bow Lake



2016 캐나다 13

이 로키산맥 주변으로 많은 국립공원캠프장과 사설캠프장이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있긴 
하지만 여름 7~8월 동안은 캐나다 최고의 성수기라 방값도 대단히 비쌀 뿐더러 방 자체가 
없습니다. 겨울은 엄청난 추위와 폭설로 캠핑을 할 만하지도 않지요.

캠핑장을 이용하면 30~50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가까이 느끼며 지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렌터카 준비와 기본적인 캠핑 도구 (텐트와 취사도구)는 필
수입니다.  캠핑장에 접근하는데는 대중교통으로는 무리거든요. 혹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다고 해도 시간과 금액이 지나치게 들고 연결편이 제한적이어서 활용하기에 매우 어렵습니
다. 예로서 밴쿠버-밴프 구간을 찾아 보면 13~16시간 소요, 80~100달러 정도입니다.  거
리는 847km, 차로 이동하면 9시간 소요되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캠핑장에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그레이하운드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밴쿠버-밴프 구간.

2016:08:18 2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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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사이트의 종류
국립/주립이든, 사설이든 캠핑장 시설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모든 캠핑장엔 공히 

화장실, 쓰레기장 정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경우 화장실만 있는 곳, 샤워실도 있는 곳, 취사실도 있는 곳 등 다양하니 캠

핑사이트 예약시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2016:08:21 22:47:52

▲ 사설, 공설 캠프장이 많은 도로.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로키 서쪽의 5번 국도 변에 
사설캠핑장이 많고 로키 동쪽 93번 국도(아이스필드 파크웨이) 주변으로 사설,국립 캠프사
이트가 많습니다. 구글맵에서 CAMPSITE 라고 검색해 보면 됩니다.

사설 캠핑장
사설의 경우 대부분 화장실, 샤워실, 취사실, 전기, 수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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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캠핑장 위치가 도로 주변이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일 수록 시설이 좋습니다.

구글맵에서 찾아 보고 홈페이지등등 확인한 후 전화하여 원하는 종류의 시설이 (텐트사
이트, 캐빈이나 티피 등등) 사용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고 이용하면 됩니다. 

사설 캠핑장 중 하나로 로키의 서쪽 블루리버 지역의 인기 있는 캠프사이트를 안내합니
다. 저렴한 데다(20~50달러) 카누대여, 호수 수영도 즐길 수 있고 전기,수도시설이 무척 좋
지만 큰길과 가까워 사람들의 평가에 좋고 싫음이 갈리는 곳입니다.

http://www.bluerivercampground.ca/

 
국립공원 캠핑장
숙박 설비 안내(참고) :

http://www.pc.gc.ca/eng/voyage-travel/hebergement-accommodation.aspx

1) 캠핑 설비 제공 캠프사이트 (50~24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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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캠핑장에서는 Parks CANADA Accommodations 항목입니다. 캐빈,티피 등이 마
련되어 있습니다. 사설캠핑장에서는 티피텐트나 캐빈(오두막)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국립
공원, 사설 공히 극히 제한된 수량이라 예약이 쉽게 끝나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사이트라면 모든 캠핑장에 있는 것도 아니니 미리 예약 사이트에서 확인
을 해야 합니다.

오텐틱 안내 : 
http://www.pc.gc.ca/eng/voyage-travel/hebergement-accommodation/otentik.aspx

밴프 국립공원의 설비 완비된 캠프사이트 안내 : 
http://www.pc.gc.ca/eng/pn-np/ab/banff/activ/camping/equip.aspx

 
2) 전기, 수도가 마련된 캠핑카용 사이트 (30~40달러)
아무 것도 없지만 전기시설과 수도시설이 있는 캠핑카용 사이트입니다. 일반 텐트사이트

와 비용 차이는 적습니다.

3) 테이블과 화덕이 있는 일반 텐트용 사이트 (20~30달러)
국립공원 캠프사이트 중 Frontcountry Camping 라는 항목입니다.  예약 가능한 대부분이 

이런 사이트입니다.  
차를 몰고 진입하며 사이트 내 주차 가능합니다.
화덕이 있으니 석쇠와 코펠 정도 있으면 취사에는 문제 없습니다. 테이블도 있구요. 물론 

취사하기 위해서는 캠핑장에 입장할 때 파이어퍼밋(화덕이용허가)을 9달러에 먼저 신청해
야 합니다. 파이어퍼밋을 얻고 나면 필요한 장작은 장작더미에서 갖다 쓰면 됩니다.

4)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하는 캠핑 사이트 (10달러 정도)
국립공원 캠프사이트에서는 BackCountry 라고 부릅니다. 대자연을 느끼며 캠핑할 수 있

는 곳이지만 차를 따로 주차해 두고 캠핑장에 진입해야 하며 캠프파이어에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몇몇 국립공원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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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Country가 가능한 국립공원 (녹색 표시된 곳만 가능)
 
물론 캠프사이트지만 텐트가 없으면 차에서 취침해도 됩니다. 밴을 렌트하고 차양막 정

도 준비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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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RX100|1/100sec|F/2.2|2016:08:08 07:35:25 ▲ 일반 텐트사이트 (1박 24~30달러)

DSC-RX100|1/30sec|F/3.5|2016:08:08 07:51:24 ▲ 캠핑 사이트의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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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RX100|1/30sec|F/3.5|2016:08:08 07:51:52 ▲ 식수대

DSC-RX100|1/40sec|F/3.5|2016:08:08 07:52:04 ▲ 곰을 피하기 위한 밀폐형 강철 쓰레기통과 분리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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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RX100|1/50sec|F/3.5|2016:08:08 07:53:06 ▲ 텐트사이트의 모습 (재스퍼 포카혼타스 사이트)

DSC-RX100|1/30sec|F/4.0|2016:08:09 05:57:36 ▲ 텐트사이트의 모습 (재스퍼 와바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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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RX100|1/30sec|F/4.0|2016:08:09 06:21:31 ▲ 텐트사이트의 모습 (재스퍼 와바쏘의 캠핑카 사이트)

DSC-RX100|1/500sec|F/3.2|2016:08:09 11:39:34 ▲ 티피사이트(블루리버 사설 캠핑장 티피텐트. 3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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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RX100|1/160sec|F/6.3|2016:08:09 17:18:35 ▲ 텐트사이트의 모습 (블루리버의 사설 캠핑장)

DSC-RX100|1/100sec|F/2.0|2016:08:09 20:13:49 ▲ 텐트사이트의 모습 (블루리버의 사설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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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RX100|1/20sec|F/1.8|2016:08:09 21:07:09 ▲ 텐트사이트의 모습 (티피 내부. 전기사용가능)

DSC-RX100|1/30sec|F/1.8|2016:08:09 2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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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기본 준비물
의류,보온 : 한여름이라도 로키의 캠핑장은  저녁부터 쌀쌀합니다. 추위를 안타는 체질이

라도 여름용 침낭과 자켓은 필수.
숙박 : 만일 텐트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차에서 잘 수 밖에 없지요. 이 경우 밴을 렌트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캠핑사이트 중 캐빈이나 티피가 있는 곳을 예약하면 큰 짐을 덜겠네요.
취사 : 기본 화덕과 그레이팅이 있으니 석쇠,꼬지만 있다면 바베큐에는 문제 없습니다. 만

일 날씨 때문에 화덕을 사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산 속이라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가스버너와 기본 코펠도 필요합니다.

전기 : 국립공원 내에서는 사용 못하는 경우 많으니 배터리팩이 필요. 랜턴 필수입니다.
그 외 : 비옷이나 우산. 양념(고기에 재울 양념)
캠핑 전에 장 볼 것 : 마늘버터, 치즈, 각종 소스, 고기류, 소시지류 등.
식수는 보통 캠핑장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캠핑사이트 예약하기 (밴프 또는 재스퍼의 경우)

국립공원의 캠핑사이트는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숙박 몇 일 전 예약 사이트를 알게 되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수백 개의 
사이트 중 10여개 정도만 남아 가까스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 과정은 1. 캠핑사이트 지정 → 2.GCKey 생성(가입) → 3. 개인정보 입력 → 4. 지불
정보 입력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약 진행 1/4 ] 사이트 지정
https://reservation.pc.gc.ca/ 에서 날짜, 캠핑방법, 인원 등등을 입력하면 해당 캠프장이 

예약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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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 방식
Frontcountry Camping : 차량 진입가능, 텐트나 오토캠핑. 전원 없지만 화덕과 테이블 제

공. 공용 샤워장이나 취사장 있음.
Parks Canada Accommodations (oTENTiks, Cabins, Yurts, Equipped Campsites, and 

Teepees) : 관광청이 제공하는 각종 장비 활용. 텐트만 준비해 주는 단계부터 캐빈과 취사
도구까지 모두 완비된 단계까지 다양하지만, 하루 비용이 100~240달러 정도.

Backcountry Camping : 차량 진입 못하는 내추럴 캠핑 사이트. (차량 주차 후 캠핑 사이
트까지 걸어 들어감)

2. 국립공원 선택. 일단 선택하지 않고 둡니다
3. 이용 날짜와 숙박일 수
4. 가지고 있는 장비,(3인용이면 미디엄텐트) 와 사용인원 (보통 한 사이트 당 6인 정도

까지 가능)
5. Map, 또는 목록으로 확인하면 사용 가능한 캠프장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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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리티시 콜럼비아와 알버타 주 경계가 록키산맥입니다. 녹색 지점이 사용가능지입니
다. 재스퍼나 밴프, 밴프-루이스호수 캠핑장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재스퍼를 선택했습니다., 사용가능한 캠프사이트 네 곳중 조건에 맞는 곳이 표
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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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퍼 타운을 중심으로 휘슬러와 와피티는 타운에 근접, 포카혼타스는 북쪽으로 38km, 
와바쏘는 남쪽으로 17km지점에 있습니다.

휘슬러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아이콘으로 각종 설비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각종 시설이 
가깝고 오텐틱 사이트도 있는 0-5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녹색은 예약 가능 텐트사이트, 빨간색은 이미 예약 되었거나 폐쇄된 사이트, 노란색은 조
건에 맞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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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이트 중 오텐틱 4G를 클릭해 보니 아래와 같이 정보가 출력됩니다. 자세하게 읽
어 보고 어떤 조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박 120달러입니다.

Information:

An oTENTik is a semi-permanent wood framed canvas covered tent-like structure 

and include many of the comforts you are used to at home. 목재골조의 텐트임.

Includes : 2 wooden chairs and a bench and a table. Electric lantern. Beds. 

Rods/hooks for hanging clothes/bedding. 벤치와 테이블, 전기랜턴, 침대, 빨래줄

What To Bring(가지고 올 것): Sleeping bags, blankets and pillows, food, drinks and a 

water container (campground water is potable), cooking equipment, dishes, eating 

utensils, a cooler, flashlights, matches or a lighter to start fire in the cooking 

shelter, camping chairs. Slippers or indoor shoes to keep a clean oTEN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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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Value

Site Fee for Selected Dates: $120.00

Site Type: oTENTik

Service Type: oTENTik

Maximum Occupants: 6

Restrictions: 실내취사금지, 애완동물 금지, 실내흡연금지

Fire Permit Eligible: Yes

Internal Heat Source Available: 실내 보온도구 없음

Maximum Adult Occupancy: 6명

Maximum Party Size (2 adults): 6

Sleeping Accommodations: 어른 4명, 아동 2명 취침가능

Electricity Available Inside: 내부 전기 없음

Light Source Provided: Yes

Electricity Available Outside: 외부 전기 없음

BBQ Provided: 바베큐 없음

Food Lockers Provided: 근처에 음식저장고 있음

Firepit: 화덕 하나

Picnic Table: 테이블 1

Other Allowed Equipment: 그 외 캠핑 도구 사용 불가

Maximum Vehicles: 차량 1대

Wi-fi: 와이파이 없음

세면대까지 100m 이내

취사대까지 100m 이내

식수대까지 200m 이내

운동장까지 100m 이내

침낭, 이불, 음식, 음료, 물통, 취사도구, 식기, 냉장고, 플래시, 취사실에서 불 붙일 수 있는 

성냥, 캠핑의자, 실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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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4G의 사진.
이번에는 화면상의 2A 클릭해 보았습니다. 일반 텐트 캠핑장입니다. 가격이 27.4달러입

니다.
https://reservation.pc.gc.ca/Jasper%2fWhistlersCampground%2fWhistlersCampground

Loops0-5%3f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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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Fee for Selected Dates: $27.40

Site Type: Campsite

Sub-Category: Nightly

Service Type: 화덕 제공

Allowed Equipment: Small Tent, Medium Tent

Maximum Party:
6 people (exceptions may be possible for 2 
adults with their dependent children to a 
maximum of 7 people)

Ground Cover: 잔디

Main Pad Cover: Gravel

Fire Permit Eligible: 파이어 퍼밋 가능

Firepit: 화덕

Picnic Table: 1

Other Allowed Equipment: 텐트 둘 까지 가능

Maximum Vehicles:
차량 1대. Exceptions for RVs towing a vehicle. 캠
버밴과 텐트를 동시에 이용한다면 트레일러는 사용 
불가

Off-Site Vehicle Parking: Available at Town Site

Cellular Coverage: Yes

Wi-fi: No

세면대까지 Near

샤워장까지 Near

취사대까지 Near

식수대까지 Near

Site Shade: Moderately

Privacy: Moderate

Generator Usage: Allowable Times Posted at Park

Distance to Playground: Near

이 사이트(2A)를 예약하겠습니다. Reserve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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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1 21:23:50

2016:08:21 2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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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몇 경고(곰 주의, 캠프파이어 11시 이후 금지, 지정된 나무만 이용하기 등등) 나오고 
오른쪽에 예약 내역이 보입니다.  읽음 표시 하고 Continue.

2016:08:21 21:26:05

[예약 진행 2/4 ] GCKey 생성
이제 지불단계입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016:08:21 21:27:47

옵션 1은 해당없고 옵션 2 GCKey 를 선택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이핀 등록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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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Key 가입 화면

아이디 넣고 Continue . 8~16자, 특문 안됨 . 비번은 영대,소문자,숫자 등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른쪽에서 패스워드 체커가 작동됩니다. 

계정 복구 질문에 대해 답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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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Key 생성 정보가 보입니다. Continue를 눌러 예약을 진행합니다.

[예약 진행 3/4 ] 개인 정보 입력
이메일, 성, 이름, 전화 (82-10- 형식으로 입력) 도로명주소, 도시, 나라, 도 를 입력 후 

Creat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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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진행합니다. GCKey 입력시 넣은 정보를 다시 확인받습니다. 
▼ 본인이 예약하는 것인지 대행하는 것인지 입력받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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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1 21:58:43

▲ 어른인지, 학생인지...입력
▼ 국립공원입장료 안내. 캠핑장 갈 때 공원진입로에서 표를 구입하고 증명서를 받게 됩

니다. 3명 이상이라면 패밀리요금이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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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진행 4/4 ] 지불 정보 입력

▼ 카드번호, 만료일, 카드 앞면 이름을 입력하면 끝납니다.  보안프로그램 같은 것은 설
치되지 않습니다. 

예약비와 세금이 11달러, 이용료와 세금이 27.4달러 하여 모두 38.4 달러입니다.  여러 
곳을 예약하면 각각 예약비가 붙으니 불편하더군요.

2016:08:21 22:06:14

예약비와 세금이 11달러, 이용료와 세금이 27.4달러 하여 모두 38.4 달러입니다.  여러 
곳을 예약하면 각각 예약비가 붙으니 불편하더군요.

캠핑장 이용
국립공원 입장료
국립공원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가면 도로 중간에 매표소를 지나게 됩니다. 밴프 지역은 길

거리에서 레인저들에게 표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입장권 구입을 하지 않으면 캠핑장
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니 캠핑장 가기 전에 꼭 미리 구입해야 합니다.

밴프(Banff), 재스퍼(Jasper), 쿠트니(Kootenay), 요호(Yoho) 국립공원은 가까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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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한번의 입장료 지불로 구입한 기간동안 모두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구입해
도 상관 없습니다.

DSC-RX100|1/80sec|F/4.0|2016:08:09 05:53:06

▲ 입장권을 구입하여 차 앞유리에 붙입니다.

장보기와 주유하기
밴프Banff 와 재스퍼Jasper 타운에 대형 수퍼마켓(로빈슨, 네스터마켓 등)이 있습니다. 

구글맵으로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대도시 마켓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그리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고기류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싸게 느껴지기도 하니 캠핑장 가기 전 타운에 들
러 장을 봐 두면 됩니다.   

캠핑장은 타운에서 가깝게는 4~5km, 멀게는 40k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타운에 들락거
릴 때를 대비하여 넉넉히 주유를 해 두어야 합니다. 밴프와 재스퍼 타운에 주유소가 있지만 
한국처럼 고속도로변 주유소는 거의 없으니 주의!  ("다음 주유소 150km" 이런 식으로 길
가에 표지가  있지요 ^^)



2016 캐나다 40

4. 퀵셔틀 활용, 육로로 미국 입국

￭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밴쿠버에 갔다면 누구나 시애틀 정도는 다녀 올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가깝고 육로로 
다녀 오기도 쉽습니다. 그레이하운드나 퀵셔틀 버스를 이용하는데, 저희는 퀵셔틀 버스로 시
애틀에 다녀 왔습니다.

퀵셔틀 버스는 밴쿠버 다운타운의 캐나다플레이스에서 출발, 유명 관광지에서 승객을 태
우고 육로로 미국에 입국, 시애틀 프리미엄 아울렛, 시애틀 다운타운을 거쳐 시애틀 시택 공
항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퀵셔틀 홈페이지에서 매우 간단히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취소, 환불 불가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2016년 운행 스케쥴 안내 : [클릭]

▲ 퀵셔틀 버스 운행 스케쥴 ▲ 퀵셔틀 버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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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밴쿠버 다운타운의 홀리데이 인 앞에서 출발, 캐나다 플레이스(팬 퍼시픽 호텔 정
문 앞)를 거쳐 다시 홀리데이 인으로 갔다가 리버 록 카지노(공항 근처 브리지포트 역 주변) 
에서 픽업, 미국 국경을 넘어 벨링엄 국제공항, 툴라립(시애틀 프리미엄 아울렛), 시애틀 다
운타운 (워싱턴 컨벤션 센터 앞) - 66번 부두 (알래스카행 크루즈) - 시택 국제공항까지 
연결합니다.

▲ 퀵셔틀 밴쿠버-시애틀 승하차장   ▼ 퀵셔틀 시애틀-밴쿠버 승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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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은 밴쿠버-시애틀 다운타운 왕복이 51달러 (커뮤터 요금. 6일 내 왕복 조건)이니 그
리 비싸지 않습니다. 시애틀 66부두 왕복은 다운타운과 매우 가까운 거리지만 요금은 갑자
기 85달러로 뛰는군요. 아마 알래스카 크루즈여행객들 대상이라 세게 부르는 듯.

 

LG-F400K|2016:08:11 11:16:16 ▲ 미국 입국장 LG-F400K||2016:08:11 11:38:31  ▲ 입국 후 버스 기다리며

밴쿠버의 캐나다플레이스에서 출발, 1시간 쯤 지나니 차장이 세관신고서와 입국신고서 
(I-94w 서식)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가족 3명 내용 입력하다가 아무것도 볼 것 
없이 미국 국경에 도착해버렸습니다.

캐나다 출국과정 없이 미국 입국이군요.  미국/캐나다는 이와 같이 입국절차만 있고 출국 
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귀국할 때 캐나다 출국과정 없이 바로 면세점 존으로 들어가기에 이
상해서 검색해 보니 그렇더군요.

￭ 미국 육로입국 서식( I-94w )과 세관 신고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비행기나 배로 미국에 입국

하고자 한다면 입국허가서 (ESTA)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로로 입국하는 경

우에는 ESTA 를 미리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입국 심사 때 아래의 입국 신고서식을 작성,제

출($6 수수료 부과) 하면 3개월 입국 허가 도장을 받습니다. 단, 서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무

척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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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입국 서식 I-94W
 1. 개인정보

성, 이름

부모 이름 - 빈칸으로 둠.

생년월일(일/월/년) 21/08/90 형식으로 기입

출생지 SEOUL

출생국 KOREA

성별

2. 여권정보

여권번호

발급국 KOREA

발급일 (일/월/년) 만료일 (일/월/년)

출생지 SEOUL

국적 KOREA

국가 ID 넘버(사회안전번호) - 미국인용. 빈칸으로 둠.

다른 시민권이 있나요? - 이중국적자라면 쓰세요 ^^

 

 3. 연락정보

이메일

전화 (82-10-xxxx-xxxx)

집주소 

도로번호1, 집번호 

도로번호2,도시 

도 , 나라

4.비상시연락처

성,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5.여행정보

트랜짓하여 다른 나라로 가나요? (예,아니오)

Apartment Number : 호텔이름만 씁시다

City : 도시이름 기입 (SEATTLE)

[작성 요령(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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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내 연락처 (호텔, 도시 이름만 쓰면 됩니

다)

Apartment Number : 호텔이름

City : 도시이름

7. 고용상태정보 

(쓰는 게 좋겠네요. 불법 취업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직업이 있거나, 예전에 있었나요? (예,아니오)

Employer Name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전화 (82-31-xxxx-xxxx)

직업명

Do any of the following apply to you? 아래 특

이점에 해당 사항 있나요? -  모두 no에 체크합니

다. 

중요 : yes 가 하나라도 있으면 먼저 미국대사관

에 연락해 알아보라는 메세지가 써 있네요.

 

 

서명 과 날짜

점선 아래부분은 출국카드입니다. 미리 써 두면 뜯어서 여권 비자란에 붙여줍니다.
[앞면]

10.성 (대문자)
11.이름 (대문자)
12.생년월일 (일/월/년)
13.국적 (KOREA)

[뒷면]
port : SEATTLE
date : 출국일
carrier : Quickshuttle (버스이름)
FlightNo./Ship name : (공란)

버스 내려 입국심사를 합니다. 무척 까다롭습니다. 서류 작성 후 10손가락 지문을 찍고 
소소하게 어디서 자느냐 며칠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등등 물어 보더군요. 꽤나 고압적이기도 
합니다.

심사 후 캐셔에 가서 인당 6달러 지불. 검색대에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고 간단히 검색을 
마치니 입국 완료입니다. 배낭맨인 우리는 별 검색도 안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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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국 확인 및 여정지도

  

밴쿠버-버논-에드먼턴-밴프국립공원-재스퍼국립공원-블루리버주립공원-시애틀-밴쿠버


